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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이목을 끌

고 있다. 조선일보 윤리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신문 제작 

과정에서 신문사와 기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조선

일보 윤리규범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출범한 윤리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미디어 

관련 기구의 윤리규범과 해외 유명 매체사들의 윤리규범 

등을 참고로 신문·TV·인터넷 등 국내 다른 언론사들에도 

통용될 수 있는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미디어 윤리규

범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21장·52

조·322항으로 구성된 윤리규범은 기자의 자질, 저작권 및 

표절, 부당한 광고 압력 등 취재보도와 직업윤리 분야에서 

기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과 가치를 밝히고, 이를 실천할 가

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재보도에선 ‘정확성·공정성·객관성에 기반해 진실만을 

보도한다’ ‘속보 경쟁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지 않는다’ ‘취

재, 제작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 등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을 명시했다.

직업윤리에선 ‘공정한 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접

대를 받지 않는다’ ‘취재원 또는 업무 유관업체에게 광고 및 

협찬 등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등 직업인으로

서 기자가 지켜야 할 윤리 원칙을 제시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신년사에서 윤리규범을 “뼈를 

깎는 자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일보 윤리위원회가 1년 2개

월간 고민을 거듭해 내놓은 성과”라고 설명하며 “기자로서 

양심에 따라 자긍심을 걸고 지켜야할 도덕적 기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고주협회는 작년 2월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에 

언론 윤리 개선을 위한 광고계 의견을 전달, 일부 취재기자

의 비윤리적 보도행태를 지적하고,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

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 윤리규범’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한국광고학회 김주호 회장(명지대 교수)은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36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는 언론재단의 조

사결과(2017년)는 선정적인 기사와 트래픽 증대에만 의존

해온 국내 언론환경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예”라며 “조선일

보의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이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모

든 언론사에서도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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